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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예비 귀농귀촌인 초청 농가민박 홈스테이 운영

전북 고창군이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15명을 대상으로 2박3일 간 농가민박 홈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 행사는 우수 귀농귀촌 농가인 ‘효심당’에서 숙박을 통한 농촌문화 체험과 맞춤형 일대일 귀농귀촌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귀농귀촌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팸투어ⓒ고창군

1일 차에는 상하면에 위치한 선배 귀농인 농가인 ‘금가람농가’을 방문해 청취했으며 2일 차에는 보니타 허브농원과 베리촌 농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또한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선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을 설명했으며 세계적인 명소로써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선운산에 방문해 단풍 트래킹을 진행했다.

팸투어의 한 참가자는 “고창군 도시민 팸투어를 통해 실제 귀농 정착 사례도 듣고 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고창으로의 귀농을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팸투어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고창군에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창군 귀농귀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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